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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살이의 
즐거움을 
나눠요 

‘블링블링	엔젤러스’는	마을에서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머

리단장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

며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기	위해	뭉친	주부들의	모임이다.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며	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심리적	피로감

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을	대

상으로	‘마을살이의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어	‘블링블링	

엔젤러스’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었고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

터에서	지원하는	‘뿌리기’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평소에도	꾸준

하게	미용봉사를	해온	현직	미용사의	재능기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이번	기회를	빌려	미용실이	쉬는	화요일에	기꺼이	참여해	

준	‘민트헤어샵	이계순	회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

현재까지	어려운	환경의	홀몸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농촌	소외지

역의	어르신,	공동체	길잡이	선생님,	블루밍	5단지	노인정	어르신들,	청

소년	보호기관인	식사동	소재	‘둥지쉼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미

용활동을	해왔다.	예쁘게	머리단장하고	감사하다고	환하게	웃어	주시

는	분들을	보며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다른	활동으로	‘마을살

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글.	사진.		문명희(블링블링	엔젤러스	회원)

창  작   공  간 - 시  작 

예술은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돋보기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

다.	공동체로서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들여다보지	않고선	활동이	불가

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하는	연

극	분야의	공동체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처음	연극을	통한	예술여행을	시작할	당시	‘과연	연극을	좋아하고	같

이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다.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

고	있는	이	마을,	행신동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동네	곳곳

을	살펴보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역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생각지	못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진다.	

행신동이라는	친근한	공간에서	내	이웃들과	연극이라는	예술	분야를	

통해	다양한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며	나를	찾아가는	예술여행을	함

께한	지도	어느덧	10년이나	되었다.	그	사이	우리가	연습실로	애용하

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도	공간을	넓혀	더욱	쾌적한	곳으로	이사했고	

함께	예술여행에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또	다른	예술을	찾아	떠난	

사람도	있다.	또한,	새로운	여행자들이	찾아와	지금까지	함께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술여행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가족과도	

같이	느껴지는	건	세월이	준	소중한	선물이지	싶다.	

우리는	‘어쩌면’이란	제목의	공연으로	연극	여행을	워밍업한	후,	아예	

직접	창작한	희곡집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희곡	따

라	떠나는	예술여행’이란	희곡집이다.	이	중	한	작품인	‘엄마의	집’을	공

연으로	올렸다.	세	번째	연극여행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과거에	

누렸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우리	동네’란	작

품이다.	이	작품은	손튼	와일더의	‘우리	읍내’를	한국	스타일로	각색한	

것이다.

올해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연극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세	단체들이	연합하여	협업을	이뤄나가는	소중한	경험이	그것이다.	

청소년	극단	‘울타리’와	직장인	극단	‘샐러리맨’	그리고	중·장년층들로	

이뤄진	창작	공간-시작	예술여행팀까지!	이	세	단체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과	주민들이	함께해주고,	공연예술	분야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도

록	지원해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창작	공간-시작의	고양시	예술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부

디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연극여행을	떠날	수	있길	소망해본다.	

그대에게로 
떠나는 

예술여행~
글.	사진.		최지숙(창작	공간-시작	회원)

※	행신3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식사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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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고양   우리	동네	이야기


